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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고 갈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

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

라가야 하기에 제가 짊어질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감당해야 할 고통인 동시에 제가 얻을 구

원의 기쁨과 영광이 되겠지요. 목걸이처럼 제 목에 매달려 

달랑거릴 정도로 가벼운 십자가라면 지고 가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겠지만, 그런 만큼 은총과 영광의 기쁨도 크지 않

을 것만 같아서 올해도 너무 가벼운 십자가는 안 되겠다 싶

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마다의 십자가도 결코 그

런 가벼운 십자가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남편이 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의견이 안 맞아 

다투거나 속상할 때면, ‘아휴~ 저이가 내 십자가야, 십자

가. 저이가….’ 하면서 가슴을 치곤합니다. 물론 어찌할 수 

없기에 반은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또한, 남편에겐 제

가 십자가 같은 존재겠지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

가는 부피도 무게도 다 제각각이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

고, 질병, 돈, 정신적 고통에 빗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

해서 짊어진 것이 아니기에 벗어나기 힘들지만, 고통을 감

내하고 끝까지 지고 가서 내려놓는 순간 구원의 영광, 부활

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천재적 희극배우이자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보면 멋있고 행복해 보이지만 어느 

누구, 어느 가정이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힘들고 슬픈 일들

이 있기 마련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

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지, 모른 채 살아가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

고 앞길을 내다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지는 십자가는 항

상 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아침, 새해 아침에 나의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올해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일 년을 살

아가게 될까, 오늘은 내게 어떤 십자가가 지워질까? 내 십

자가뿐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일터, 이웃, 사회, 국가의 

십자가까지 같이 지고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의

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고통과 기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의 

십자가가 너무 버겁고 무거우면 내일의 십자가는 조금 가

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게 되는 그때에 고통이 

기쁨과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곳에

서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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